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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toxic substance-exposure in pets in South Korea en-
dangers the health and safety of numerous companion animals, and has become a 
cause for concern. Notably, the annual incidence of forensic analysis in pets has in-
creased by more than 150% in South Korea, mainly in populous regions such as 
Seoul, Incheon, and Gyeonggi. In response to this growing issue, veterinary forensic 
examinations were conducted on 549 dogs and cats from 2019 to 2022. This study 
revealed the presence of various toxic substances, including pesticides, insecticides, 
and drugs such as analgesics, anesthetics, antidepressants, and muscle relaxants, in 
pets. Among the 38 different toxins identified in pets, coumatetralyl, methomyl, 
terbufos, and buprofezin were the most frequently detected. In this study, toxic sub-
stances for pet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toxic agent list for humans,” developed 
by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s, because no list of toxic agents for animals cur-
rently exists and data regarding potentially toxic substances for dogs and cats is lim-
ited. This is one of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necessitates the establishment of 
a toxic agent list for animals. Continued monitoring and research is also recom-
mended to reveal the incidence, causes, and solutions of toxicity in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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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동물학대는 동물에게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고통을 주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1]. 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복지는 우리가 동물과 함께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2]. 동물학대로 인한 피해는 동물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인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동물학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3].

이러한 추세로 인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동물학대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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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2008년에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었지만, 2021년에는 이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2023년 4월 27일 시행), 반려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

검사를 의뢰 및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4].

독일 및 미국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각종 사례에서 약물 독성을 검사하는 것이 동물학대 의심 사례를 확

인하고 처벌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5,6]. 이에 이번 

논문에서는 그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하여 농림축산검역

본부에서 수행된 학대 의심 신고 폐사축에서의 약독물 검사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동물학대와 관련되는 약독물 검사업무 개발을 목표

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인식 개선과 연구를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동물의 복지와 보호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된다.

재료 및 방법

검사시료

이 연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독 의심으로 폐사된 반려동

물(개, 고양이) 549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해당 동물들은 전

국에서 신고되었고, 주로 경찰서를 통해 의뢰되었다.

검체 채취 및 처리

사체 549마리를 부검하여 위 내용물을 채취하였고 위 내용물이 

없는 사체의 경우에는 위 조직을 절개하여 채취하였다. 채취된 검체

는 검사의뢰를 위해 4°C에서 보관하고 48시간 내 국립과학수사연

구원에 배송하였다.

약독물 검사

채취한 검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약물 독성검

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물질은 청산염, 유기인제류, 유기염소제류, 

카바메이트제류, 살서제류, 바르비탈산유도체류, 벤조디아제핀유도

체류, 페노티아진유도체류, 살리실산유도체류 및 기타 알칼로이드

류이며 검사 방법으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규정

[7]에 따라 자외선 가시광선분광광도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GC-MS/MS) 및 액체크로마크래피/질량분석법(LC-MS/

MS)이 사용되었다.

검사시료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얻은 검사결과(검사성분, 검출성분)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
tem)에 입력하여 부검소견, 세균 및 바이러스 검사결과와 함께 해당 

동물의 사인규명에 사용되었다.

결과

연간 수의법의검사 및 약독물 검사 상황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동물보호법 위반 의

심으로 접수된 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는 102건, 

2020년에는 11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228건, 그리고 

2022년에는 323건의 검사 요청이 접수되었다. 이 중에서 외인사

(unnatural death) 중 외상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약독

물 검사가 경찰 등에서 요청된 건수는 2019년에는 79건, 2020년에

는 96건, 2021년에는 194건, 2022년에는 180건으로, 총 549건이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반려동물 검사 중 약독물 검사 요청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연간 약독물 검사의뢰 발생 지역 및 건수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에서 4년간(2019-2022) 보고된 약독물 검

사 요청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총 79건의 검사 요청이 있었

다. 그 중 43건이 서울 지역(서울, 인천, 경기) 이었으며, 14건이 부

산 지역(부산, 울산, 경남)이었다. 2020년에는 총 96건의 약독물 검

사 요청이 있었는데, 부산 및 대구 지역(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증

가를 보여 22건 및 19건이었고, 서울 지역에서는 34건이었다. 대전

(충북, 충남) 및 강원 등 지역에서도 요청 건수가 9건 및 10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검사 요청이 크게 증가해 총 194건이 발생했

다. 서울 지역은 83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

로 부산 지역에서는 42건이었다. 그 외 대구, 대전, 광주 및 강원 지

역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요청 건수가 24건, 19건, 11건 및 15건으로 

증가되었다. 2022년에는 총 180건의 약독물 검사 요청이 있었다. 대

구 지역(대구, 경북)에서 39건으로 눈에 띄는 증가가 있었으나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전년도 수준의 검사 요청 건수를 기록하였다. 지역

별 누적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독성검사 요청 

Fig. 1. Annual cases of veterinary forens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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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총 240건(44.0%)이었다. 그 뒤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100건(18.3%), 대구, 경북 지역에서 87건(15.9%), 대전 지

역(충북, 충남)에서 51건(9.3%), 광주 지역(전북, 전남)에서 28건

(5.1%), 강원 및 기타 지역에서 43건(7.3%)이 발생했다. 모든 지역의 

총 요청 건수는 549건이었다(Fig. 2).

반려동물별 약독물 검사결과 검출성분 목록

반려동물에 약독물 검사로 검출된 물질들을 조사한 결과, 개에서

는 총 29건의 물질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농약이 23건으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농약 중에서는 organophosphates 5건(ter-
bufos 1건, phorate 4건), organochlorines 5건(endosulfan 5건), 

carbamates 9건(methomyl 8건, carbofuran 1건) 등이 주로 관찰되

었다. 또한, 약품 중에는 rodenticides가 5건(coumatetralyl 5건), 기

타 성분으로는 청산중독이 1건으로 확인되었다. 개에서 혼합 검출

된 사례로는 carbofuran + terbufos + etofenprox 1건, diazinon + 

terbufos + etofenprox + sulfotep + metalaxyl 2건, 그리고 terbu-
fos + phorate 1건 있었다(Table 1).

한편, 고양이에서는 41건의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농약이 22건, 

약품이 19건으로 검출되었다. 농약의 경우, organophosphates 3건

(terbufos 3건), organochlorines 1건(endosulfan 1건), carbamates 
7건(methomyl 1건, carbaryl 1건, cymoxanil 1건, carbofuran 4건), 

pyrethroids 3건(etofenprox 3건), plant growth regulators 7건(bu-
profezin 7건) 등이 주로 발견되었다. 약품 중에서는 rodenticides가 

13건(bromadiolone 1건, coumatetralyl 8건, flocoumafen 4건), 

opioids가 1건(tramadol 1건), 혼합되어 검출된 사례가 4건으로 나

타났다. 고양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5건의 혼합 검출 사례가 발견되

었는데, mebendazole + praziquantel 1건, coumatetralyl + triflox-
ystrobin 1건, sertraline + chlorpromazine + flurazepam + zolp-
idem + quetiapine + trazodone + diazepam + doxepin + (s)Cit-

alopram 3건이었다. 그러나 주요 사망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

어 케이스에서 제외된 nicotine + flunitrazepam + 7-aminofluni-
trazepam 1건, ketamine + tramadol 1건, ketamine + mebut-
amide + xylazine 1건 및 tiletamine + zolazepam 1건 총 4건의 혼

합 검출 사례도 있었다.

반려동물에서 검출된 성분의 종류, 검출빈도 및 주요 사인 관련성

반려동물에서 약독물 검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38가지의 성분

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사례는 총 118건이었다. 그 중 98건에서 

검출된 물질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진단되었는데 coumatetralyl이 

14건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주요사인은 살서제 중독으로 진단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methomyl, terbufos, buprofezin, endosul-
fan, etofenprox, phorate 및 flocoumafen이 각각 9건, 9건, 7건, 6
건, 6건, 6건, 5건 및 3건 검출되었으며, 주요사인은 각각 메토밀, 터

부포스, 살충제, 카보푸란, 엔도설판, 살충제, 포레이트 및 살서제 

중독 순이었다. 특히 고양이에서는 다수의 개체를 수면제 투여 후 

땅에 산 채로 묻어 질식사한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이 때 사용된 약

물로는 (es)citalopram, chlorpromazine, diazepam, doxepin, flu-
razepam, quetiapine, sertraline, trazodone, zolpidem 등이 각각 

3건씩 검출되었다. 이 외에도 diazinon, ketamine, metalaxyl, sul-
fotep, tramadol 등의 물질이 검출되었다(Table 2).

고찰

최근 동물학대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려동물

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8].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

여, 이번 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독 의심으로 신고된 

반려동물(개, 고양이) 549마리를 대상으로 약독물 검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연간 동물학대 관련 검사의뢰가 매년 약 150% 증

Fig. 2. Geographical distribution in veterinary forensic examinations of companion animals from 2019 to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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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2019년 102건, 2020년 119건, 2021년 228건, 2022년 

323건).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검사 요청 건수가 가장 많

았는데 이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 즉 도시에서 유기동물의 분

포가 높고, 동물학대 의심 신고도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최종 검사 요청 건수는 549건이며, 실제로 독

성물질이 검출된 케이스는 70건으로 전체의 약 12.8%이다. 이는 사

람에 비해 약 3.4배에 이른다[9]. 다만 동물학대 신고자들은 대부분 

약독물 중독을 의심하여 검사를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 부검 등을 진

행하여 보면 다른 질병 등의 이유로 폐사한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검출된 물질들은 크게 농약과 약품이었으며, coumate-
tralyl, methomyl, terbufos, buprofezin 성분 등이 주로 검출되었

다. 이러한 물질들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반려동물에게 치명적인 위협

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결과에서 대부분이 주요 사인이 된 케

이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개에서는 29건의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농약

이 2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methomyl, phorate, 

endosulfan 등이 주로 검출되었다. 약품 중에서는 살서제인 cou-

matetralyl이 5건으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기타 물질로는 청산염

이 1건 있었다. 혼합 검출된 농약 성분도 4건 확인되었다. 고양이에

서는 40건의 검출 물질이 확인되었으며, 농약이 22건, 약품이 18건

이었다. 농약의 경우 carbofuran 등 카바이트계 성분들이 주로 검출

되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조경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살충제인 bu-
profezin이 7건 확인되었다. 약품 중에서는 coumatetralyl, flocou-
mafen 및 bromadiolone 살서제가 13건, opioids계 성분인 tramdol
이 1건 검출되었다. 특이적으로 chlorpromazine, diazepam, dox-
epin, flurazepam, quetiapine, sertraline, trazodone, zolpidem 같

은 수면유도제 등이 혼합 검출된 사례가 4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축

주가 처방 받은 약들을 고양이에게 투약한 후 살아있는 상태에서 땅

에 매장하였다고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ketamine, 

tiletamine, zolazepam, flunitrazepam 등이 복합적으로 검출된 케

이스들이 4건 있었는데, 이는 동물병원에서 마취유도제 사용 등으

로 추정되어 주요 사인에서 제외하였다.

반려동물에서 검출된 물질은 38성분으로 총 118건이 검출되었다. 

이중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적된 것은 98건이었으며, 가장 많이 검

Table 1.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detected toxic compounds in dogs and cats, grouped by agent category and substance 

Animal Agent Substances (no. of cases)
Dog (29) Pesticide (23)

 Organophosphate (5) Terbufos (1), phorate (4)
 Organochlorine (5) Endosulfan (5)
 Carbamate (9) Methomyl (8), carbofuran (1)
 Combination (4) Carbofuran·terbufos·etofenprox (1)

Diazinon·terbufos·etofenprox·sulfotep·metalaxyl (2)
Terbufos·phorate (1)

Drugs (5)
 Rodenticide (5) Coumatetralyl (5)
Other (1)
 Cyanide (1) Cyanide (1)

Cat (41) Pesticide (22)
 Organophosphate (3) Terbufos (3)
 Organochlorine (1) Endosulfan (1)
 Carbamate (7) Methomyl (1), carbaryl (1), cabendazim (1), carbofuran (4)
 Pyrethroids (3) Etofenprox (3)
 Insect growth regulators (7) Buprofezin (7)
 Combination (1) Bifenthrin·terbufos (1)
Drugs (19)
 Rodenticide (13) Bromadiolone (1), coumatetralyl (8), flocoumafen (4)
 Opioids (1) Tramadol (1)
 Combination (5) Mebendazol·praziquantel (1)

Coumatetralyl·trifloxysulfon (1)
Sertraline·chlorpromazine·flurazepam·zolpidem·quetiapine·trazodone·diazepam·doxepin·(es) citalopram (3)
Nicotine·flunitrazepam·7-aminoflunitrazepam (1)*
Ketamine·tramadol (1)*
Ketamine·embutamide·xylazine (1)*
Tiletamine·zolazepam (1)*

Total = 70, pesticide = 45, drugs = 24, other = 1.
*Excluded from no. of cases as it is not primary cause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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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verview of detected substances in companion animals, their frequency, primary cause of poisoning, and diagnosis 

Substance (38) No. of detection (118) No. of prime cause (98) Diagnosis
Coumatetralyl 14 13 Rodenticide poisoning  
Methomyl 9 9 Pesticide poisoning 
Terbufos 9 9 Pesticide poisoning  
Buprofezin 7 7 Pesticide poisoning 
Carbofuran 6 6 Pesticide poisoning 
Endosulfan 6 6 Pesticide poisoning 
Etofenprox 6 6 Pesticide poisoning
Phorate 5 5 Pesticide poisoning
Flocoumafen 4 3 Rodenticide poisoning 
(es)Citalopram 3 3 Asphyxiation linked to hypnotics  
Chlorpromazine 3 3 Asphyxiation linked to hypnotics  
Diazepam 3 3 Asphyxiation linked to hypnotics  
Doxepin 3 3 Asphyxiation linked to hypnotics  
Flurazepam 3 3 Asphyxiation linked to hypnotics  
Quetiapine 3 3 Asphyxiation linked to hypnotics  
Sertraline 3 3 Asphyxiation linked to hypnotics  
Trazodone 3 3 Asphyxiation linked to hypnotics  
Zolpidem 3 3 Asphyxiation linked to hypnotics  
Diazinon 2 2 Pesticide poisoning  
Ketamine 2 0 -
Metalaxyl 2 0 -
Sulfotep 2 0 -
Tramadol 2 1 -
7-Aminoflunitrazepam 1 0 -
Bifenthrin 1 1 Pesticide poisoning 
Bromadiolone 1 1 Rodenticide poisoning 
Cabendazim 1 1 Pesticide poisoning  
Carbaryl 1 0 -
Cyanide 1 1 Cyanide poisoning  
Embutamide 1 0 -
flunitrazepam 1 0 -
Mebendazol 1 0 -
Nicotine 1 0 -
Praziquantel 1 0 -
Tiletamine 1 0 -
Trifloxysulfon 1 0 -
Xylazine 1 0 -
Zolazepam 1 0 -

출된 독성 물질은 coumatetralyl이었고, 주요사인은 살서제 중독이

었다. 이어 반려동물에 높은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methomyl, ter-
bufos, buprofezin 등이 검출되어 메토밀 중독, 터부포스 중독, 살충

제 중독으로 주요사인이 진단되었다[10,11].

이번 연구로 이러한 독성 물질들의 종류와 검출 빈도 결과를 통해 

향후 반려동물에 대한 중독물질의 위해도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

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결과는 2019년부터 2022
년까지 일정 기간 동안의 데이터만을 분석한 것으로 검사시료가 적

고 반려동물만 독성을 나타내는 약독물 사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

며, 앞으로도 다양한 약독물에 대한 중독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12,13]. 또한 이번 내용에서는 

약독물에 대한 검출 비율만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노출된 반려동

물의 생리적 특성, 노출 시기 및 농도 등을 고려한 위해도 평가가 필

요하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중독물질의 관리 및 예방 

조치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약독물 노출

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방안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연구개발을 

통해 본 연구에서 언급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약독물과 

노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국내 반려동물 중독 사례에 대

한 이해를 더욱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동물학대 관련한 초동 대응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https://doi.org/10.14405/kjvr.20230017

Korean J Vet Res 2023;63(3):e21  •  JeongWoo Kang, et al.

6 / 6

2023년 약독물 검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

원 협조로 진행되었던 업무의 독립과 체계적 수행을 통해 수의법의

학진단 전문성 강화 및 연구 활성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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